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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3일, 룡정시조양천진태양촌 파룬궁학원 전영자(全英子)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4월초, 연길시파룬궁학원 리수지(李秀芝)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3월17일, 훈춘시파룬궁학원 진광휘(陈光辉)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지금 훈춘시구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2009년9월24일, 화룡시팔가자파룬궁학원 류미미(刘薇薇)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길림제4간수소에 감금되여 로동교양 1년판결을 받았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
시하고 있는 모든사람들
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제164호                                 2010년4월9일         금요일











폭로





박해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자








일본사꾸라꽃축제에서


진상을 널리 전하였다





지난 3월27일과 28일, 일본파룬궁학원들이 호우다시와 스이겐공원에서 거행한 “제


1차 수이엔사꾸라꽃축제”경축대회에 참가했다. 파룬궁학원들은 《파룬따파가 좋다》、《파룬따파는 심신건강에 유리하다》라고 쓴 프랑카드를 펼펴들고 관중들에게 진상자료를 나누어주었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진상을 이야기했으며 파룬궁5조공법을 표현했고 의무적으로 축제에 참석한 민중들에게 공법도 배워주었다. 








박해받은 후의 뢰정웅

















오스트레일리아부활절에 


 최고상을 받았다





지난 4월5일, 초청을 받은 파룬궁학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반디카시부활절경축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최고단체상》과《최고국제표현상》


을 탔다. 











모스크바아동박람회에서 


두가지 표창을 받았다





지난 3월27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전람중심에서 “제22차아동체육왕국박람회”가 성대히 


거행되였다. 파룬궁학원들이 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파룬궁공법을 소개하고 표현했으며(옆사진) 어린이들에게 종이련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러시아파룬대법학회는 이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한 두가지 표창을 받았다. 



































고대로부터 오늘에까지 얼마나 많은 인인지사(仁人志士)들이 비장한 력사의 기나긴 강에서“천지를 놀래고，귀신을 울린” 호탕한 충혼을 남겼고, 또한 수많은 간사하고 비렬한 인간들이 험악한 세속에서 만고의 악명을 남겼다. 다시 되돌아보니 력사에 새겨져 있는 기억은 마치 연극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관건적인 시각에 옳고 그름，선과 악，충성과 간사，정과 사를 분간하여 자신에게 하나의 광명한 미래를 선택할수 있게 하였다.


중화민족의 5천년 문명력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거울로 삼아 참고할 점들이 많고 많다. 례를 들면 춘추전국시기의 제나라의 태사(太史)인 백(伯)、중(仲)、숙(叔)、계(季) 4형제가 사서(史书)에 “최서가 그의 임금을 죽였다”는 직서를 올려 선후로 최서에게 세 형제가 살해되였는데 막내 동생 계(季)의 차례가 오자 여전히 “최서가 그의 임금을 죽였다”라고 썼다. 이리하여 권신(权臣) 최서도 사관(史官)의 불굴의 기개에 감탄하여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필을 들어 직서함은 제나라의 량호한 력사이다(秉笔直书，齐之良史)”라고 천고에 널리 전해져왔다.


만약 이 력사사실은 사람들더러 도의와 량지를 굳게 수호하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고무하였다고 하면 또 다른 옛적부터 내려온 불가의 이야기 《붉은 눈 돌사자(红眼石狮)》는 재난 경고앞에서의 선택은 자신에게 부동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명백히 계시해주고 있다.


옛날에 한 마을의 사람들은 도덕이 부패해져 하늘은 여기의 사람들을 징벌하려 하였다. 지장왕보살(地藏王菩萨)은 사람을 될수록 많이 구하기 위하여 거지로 변신하고 마을에서 동냥다녔다. 온 마을에는 그에게 밥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만 할머니 한분이 단 한사발밖에 없는 밥을 절반 갈라주었다. “거지”는 할머니에게 마을은 얼마 안지나 홍수에 잠기게 되는데 큰 물이 오기전에 마을어귀에 있는 돌사자의 눈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알려주었다. 착한 할머니는 인차 이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비웃었다. 사자의 눈이 어떻게 빨갛게 변할수 있는가？ 마을에 두 나쁜 젊은이가 








붉은색 연필로 돌사자의 눈에  칠했다. 할머니는 사자의 눈이 빨개지자 마을사람들더러 빨리 피하라고 재촉하였지만 도리여 큰 웃음거리를 자아냈다. 할머니는 하는수 없이 홀로 마을을 떠나 산꼭대기에 기여올라가서 되돌아보니 마을은 이미 홍수에 잠겨져 있었다.


력사상의 많은 전설은 모두 한가지 정보를 전하고 있다. 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하늘은 모두 부동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지만 구원받을수 있는가 없는가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력사의 오늘에 이르러 현대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선택에 직면하였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보면서 도의와 량지를 선택하여 박해를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권세에 달라붙어 나쁜 짓을 하며 붙는 불에 키질을 할 것인가？


귀주 평당현에 천연으로 형성된 장자석(藏字石)에 “중국공산당망”이라는 6글자가 똑똑하게 나타나있다. 명지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7천만명을 초월한 대륙민중들이 3퇴하였다) 하늘의 경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분분히 하늘의 뜻에 따라 탈당, 탈단, 탈대성명을 하고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였다.


일대명군(一代明君) 당태종은 이런 말을 하였다. 력사를 거울로 삼으면 가히 흥망교체(兴替)를 알수 있다. 오늘 만고의 기연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당신은 자기 생명의 미래에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박해받기 전의 뢰정웅





연변박해소식





혹형을 당한 


파룬궁학원 뢰정웅





2009년6월28일, 호남성침주시가화현 파


룬궁학원 뢰정웅(雷井雄)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귀주성습수현간수소에 갇혔다. 2010년1월14일, 8년도형을 받은 뢰정웅은 귀주성도균감옥에 호송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2004년, 뢰정웅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혹형을 받아 거의 죽게 되였다. 그가 장사시중심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여전히 악경들에게 모진 매를 맞아 얼굴이 몹시 변형되였고 왼쪽눈이 삐여져 나왔으며 귀가 멀었고 아래턱과 얼굴모양이 한쪽으로 삐뚤어졌다. 





만화: “9평”방주를 거절하지 말라




















